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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군단 2,150명

‘마주하세’ 실천으로 바닥 민심 잡는다!

○ 민주당 전국 지방의원 2,150명 ‘마을 주민 하루 세 명 만남’캠페인 집중!

○ 공식선거 운동 시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 직접 만나 표심 설득 주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는 당 소속 전국 지방의원들과 현장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마주하세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전하고, 생활밀착형·지역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만

들기 위한 노력이다.

민주당 소속 전국 2,150명에 이르는 지방의원은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다.

‘마주하세 캠페인’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통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문제들을 직접 고

찰하고 바닥 민심을 청취하는 지방의원판 ‘리스너 프로젝트’이다. 캠페인의 이름대로, 지방

의원들이 발로 뛰며 마을 주민들을 하루에 세 명 이상 만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

성해 구성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일례로, 1월 3주간 서울 지방의원들이 주민 총 5,058명을 만

났고 보고서도 2,182회 제출한 바 있다.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신정훈 상임위원장(전남 나주, 화순 국회의원)은 “초박빙 승부가 점쳐

지는 이번 대선에서 통상적인 방식인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 확장을 위해선 민생정치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원들의 분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지율 견인을 위해서는 바닥 민심을 설득해야 한다”며 “‘마주

하세’캠페인 참여인원을 예비출마자들까지 확대하고, 공식선거 운동 돌입 전까지 매주 우수

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


